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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of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양혜경*

Hye Kyung Yang*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정도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로서,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C지역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t-test 와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공만족도는 전공결정시기(F=4.127, P=.004)

에서, 자기존중감은 전공선택동기(F=7.384, P=<.001)에서, 직업가치관은 전공선택동기(F=5.023, P=<.001)와 가족 중

간호사의 유무(F=3.50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

가치관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degree and correlation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work values of nursing students, and was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4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in the c region. 
Data analysis was analyzed using SPSS 22.0 program with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satisfaction at the time of major decision(F=4.127, P=.004), 
self-esteem at the motivation for admission(F=7.384, P<.001), and work value at the motivation for 
admission(F=5.023, P<.001)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nurses in the family(F=3.501, P<.001).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work valu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hat can improve the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job valu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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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년 메르스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

테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국가차원에서 간호사를 의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 등 으로 간호사

인력의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

황은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함께 졸업 후 다른 전공보

다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간호학과로의 입학을 희망하

는 고등학생들의 증가와[1]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간호대학 입학 정원확대로 입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고등

학교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대해서 충분한 사

전지식과 고민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전공을 선택하

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대학입학 후 자신의 기대가치

에 따라 전공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다. 특히 간호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함께 보건의료

전문인이 되기 위한 전문지식과 직업윤리, 임상실습, 국

가고시 등의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간호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높은 취업률을 선호하여 간호대학 진학을 선

택하였으나, 임상실습을 포함한 교과과정 등 전공과 적

성의 불일치 등으로 심리적 갈등 및 대학생활에 어려움

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다[3]. 이러한 전공 부적응은

자신이 기대하였던 전공과 대학생활의 차이로 인해 혼

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대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졸업 후 진로 선택 및 사회적

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업가치 측면에서도 매

우 중요한 요인이다. 전공만족도가 낮은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혼란과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므로[4],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 및

졸업 후 진로결정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신의 적

성과 성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전공만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향후 전공과 관련된 직무만

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5],

간호 대학생은 실습 및 사회생활을 통해 환자와 보

호자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접하게 된다. 사람들과 친

밀하고 자기성장을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요인으로 자기존중감이 중요하며, 자기존중감은 타인과

의 관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6].

간호대학생의 자기존중감은 졸업 후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변화와 적응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성공적인 직장생활의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게 된다[7].

자기존중감은 의료인으로서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적

응할 수 있는 대처자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간호 대학

생들에게 중요한 요인이다[8]. Lee[9]는 자기존중감은

자신의 전공과 직업에 가치를 부여하여 학업성취와 직

업적 확신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면서 전공만족도가 높

아지게 되면 전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자존감

이 높아지게 되고 성취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고려하게 되므로 대학에서의 전공은 향후 자신

의 진로와 직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학 전공은 직

무수행과정에 연결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므로, 전공에 만족하게 되면 향후 자신의 전공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10]. 특히 간호 대

학생은 대학생활 기간 동안 다양한 이론과 실습과정을

통해 직업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졸업

후 의료인으로서 인간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게 되므로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11].

간호대학의 높은 취업률에 선호되어 전공을 선택했

으나 돌봄에 대한 헌신과 전문적 지식, 대인관계능력

등이 부족하여 취업 후 직업적 압력과 스트레스를 극복

하지 못하면 만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이 맡은 직무 및 직업의 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수

준에서는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국가차원에서

는 의료인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간호 대학생이 자신

의 전공과 직업에 대한 기준이 일치하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지나[12],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고 졸업 후 직무수행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13]. 이렇듯 전공만족도와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은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임무를 갖추는데 중

요한 요인이 되므로 간호 대학생들의 자기존중감과 전

공만족도, 직업가치관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간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관련된 선행연

구로는 진로태도성숙[14], 취업준비행동[15], 진로정체

감[16], 전공몰입과[11]에 대한 연구로서, 주로 진학 또

는 진로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자기존중감과

의 상관성을 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과 졸업 후

다양한 대상자 및 보건의료인과 관계를 맺고, 간호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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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게 되므로 여러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대처자원으로서의 자기존중

감과의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관계

를 파악하여 간호교육 과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

업가치관의 정도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C 지역에 소재해 있는 일개 간

호대학에 재학중인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 power

program을 사용하여 선행연구[17]에 근거한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25, 검정력 0.95을 적용하여 202명이

산출되었다. 탈락율 10%를 적용하여 불성실한 6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2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입학동기, 전공결정시기, 가족 중 간호사 유무) 5문항과

전공만족도 18문항, 자기존중감 10문항, 직업가치관 7문

항으로써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해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18] 미국 일리노이대학이 개발한

학과평가 조사설문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kim과 Ha[19]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18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un 등[20]

이 수정보완한 도구의 Cronbach’s α = .92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 = .88이었다.

2)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이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가치있

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1]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22]가 개발한 도구를 Yang[23]이 번역한 도

구로 사용하였다. 도구는 1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번역된 도구의 Cronbach’s α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2 이었다.

3)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이란 개인이 일을 할 때 얻고자 하는 산

출물 또는 만족을 주는 요소을 말한다[24]. 본 연구에서

는 An & Lee[25]가 개발한 도구를 Park & Lee[1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 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

구는 총 7개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가

치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 Lee[12]가 수

정 보완한 도구의 Cronbach’s α =.76이었고,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 = .71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간호학과의 1, 2학년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7일부터 2020년 12월 13일까지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Google의 온라인 서베

이 방식을 이용하여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자료가 연구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

을 것과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 할 수 있음

을 안내문으로 설명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

하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빈도와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전공만족도, 자기존

중감, 직업가치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기존중

감, 직업가치관은 t-test 와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로 검증하였다. 각 변수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of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 222 -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98명(88.4%)이였고, 학년은 1학년이

117명(52.2%)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78명(34.8%), 적성과 흥미 61명(27.2%)의 순

으로 나타났다.

전공결정시기는 고교 3학년때가 103명(46.0%), 수능

이후가 59명(26.3%)의 순이었고, 가족 중 간호사가 있

다고 응답한 학생이 27명(12.1%)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4)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98(88.4)
Male 26(11.6)

Academic

grade

1 117(52.2)

2 107(47.8)

Motive of

application

High school grades consideration 14(6.3)
High employment 78(34.8)
Aptitudes and interests are beaten 61(27.2)
Good social images 25(11.2)
Recommendation by parent or

teacher
47(21.0)

Time for

selecting

nursing

Before High school 11(4.9)
1st~2nd grade of High school 51(22.8)
3rd grade of High school 103(46.0)
Application period 59(26.3)

presence of
a nurse in the
family

Yes 27(12.1)

No 203(87.9)

2.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정

도는 Table 2와 같다.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

치관을 측정한 도구는 5점 척도로서 전공만족도는 평균

3.38±0.38점 있고, 자기존중감은 3.42±0.47점, 직업가치

관은 3.26±0.66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수준
Table 2.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N=224)
Min Max Mean±SD

Major
Satisfaction 2.12 4.47 3.38(±0.38)

Self-esteem 2.36 5.0 3.42(±0.47)

Work values 2.27 5.0 3.26(±0.6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

가치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

치관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전공결정시기(F=4.127, P<.004)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았고(F=2.926, P=.062), 전공 선택동기

로 적성 및 흥미(F=.741, P=.549)일때, 가족 중 간호사

가 있을 때(F=1.262 P=.214)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존중감은

전공 선택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

다(F=7.384, P<.001). 직업가치관은 전공 선택동기

(F=5.023, P<.001)와 가족 중 간호사의 유무(F=3.50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간의상

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

가치관 간의관계를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실시한결

과 전공만족도와 자기존중감(r=.172, P=.004), 전공만족

도와 직업가치관(r=.274, P<.001), 자기존중감과 직업가

치관(r=.282, P<.001)은 유의한양적 상관관계를나타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

업가치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

대학생의 간호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

치관은 5점 만점 척도에서 모두 평균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평균은 3.38(±0.38)점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공만족도 연구도구

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 등[17]의 연구에서는 전

공만족도가 3.12점이었고, Jeong 등[26]의 연구에서는

3.79(±49)점으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고 직업의 전문성을 가진 전

공학과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Jang[27]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에서 전공만족도는 전공 결

정시기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1~2학년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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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을 결정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간호 대학

생에게서 전공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Mun[20]의 연

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결정시기와 전공

만족은 밀접하게 관련되어[28] 진로선택이 지연될수록

미성숙한 결정으로 전공만족도와 대학적응에서 어려움

을 경험한다는 Kim 등[2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

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Lee 등[17]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Mun 등[20] 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전공만족에

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반복연구 할 필요가 있

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존중감은 평균 3.42(±0.47)로 Kim

등[30]의 연구에서의 평균 3.89(±0.64)와 비교적 유사하

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이 전공만족도

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eong 등

[26]과 Oh[3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Iacobucci[32]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간호학생들은 간

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직업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긍정적 자기존중감은 상대방과 긍정

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임상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33]. Jeong 등[34]은 자기존중

감은 첫 직장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직업가치관과

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존중감은 대학생

활 적응뿐만 아니라 졸업 후 간호사로서 직무수행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자기존중

감은환자간호의질적인측면과다양한사람들과의관계,

생명을 다루는 긴장감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직업적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Table 3. The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3.67±0.41 2.926 .062 3.96±.45 1.103 .282 3.38±.56 1.788 .172
Male 3.27±0.21 3.83±.53 3.27±.62

Grade
1 3.41±0.39 2.734 .094 3.35±0.17 0.785 .431 3.33±.40 1.256 .224
2 3.33±0.37 3.33±0.25 3.12±.47

Motive of

application

High school grades
consideration 3.21±0.41 0.741 .549 3.52±.54 7.384 .000 3.64±0.33 5.023 .001

High employment 3.47±0.42 3.91±.42
a>b,c,d
c>a

3.94±0.43 b>a, b>d
Aptitudes and interests
are beaten 3.56±0.48 4.10±.38 3.88±0.45

Good social images 3.32±0.26 3.57±.45 3.85±0.48
Recommendation by
parent or teacher 3.38±0.33 3.77±.49 3.86±0.38

Time for

selecting

nursing

Before High school 3.11±0.16 4.127 .004 3.40±0.23 2.023 .118 3.16±0.26 0.452 .794
1st~2nd grade of High
school 3.52±0.23 b>c 3.44±0.21 3.21±0.30

3rd grade of High
school 3.43±0.22 3.57±0.42 3.17±0.19

Application period 3.39±0.19 3.47±0.14 3.19±0.22

presence
of a nurse
in the
family

Yes 3.18±0.24 1.262 .214 3.22±0.23 0.711 .426 3.25±0.22 3.501 .001

No 3.31±0.32 3.35±0.44 3.47±0.21

표 4.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간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Divisio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r(p) r(p) r(p)

Major Satisfaction 1

Self-esteem .172(.004) 1

Work values .274(<.001) .28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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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과도 관계되므로[35] 간호교육과정에서 자기존중감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은 평균 3.26

(±0.66)이었는데, Jo[36]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측정

도구가 다르지만, 3.91±0.48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일반적 특성 중 직업가치관에서 가족 중 간호사의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

족 중에 간호사가 있을 때 간호학과의 학업과 생활에

만족하고 일반학생들에 비해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한다

는 Kim 등[3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전공 선택동기는 자기존중감 및 직업가치관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기존중감과 전공만족도에서는

전공 선택동기로 적성과 흥미가 높게 나타났으나, 직업

가치관에서는 적성과 흥미보다 취업률이 높아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가치관이 전공 선택의 동기로

적성과 흥미와 관계가 있었다는 Jo 등[36]의 연구결과

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Lee[38]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희망 직업 선택의 주된 결정요인으

로는 돈과 안정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고 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은 직업을 자아실현의 장으로 생각하

기 보다는 수단적 직업 가치관으로 보는 경향이[39] 더

높다고 하였다. 이것은 취업난이 심각한 헌 시대를 살

아가는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파

악된다. 그러나 간호사는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이직

율이 높은편으로 병원간호인력 실태조사[40]에 의하면

병원 간호사의 이직율은 15.4%로 그중 신규간호사의

이직율은 45.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간호학과를 지

원할 때 전공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

의 용이성 또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 선택할 경우 학업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직업에 대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업무 능률 저하와 잦은 이직을 초래할 수 있다

[41]. 이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 그

리고 간호사 개인의 직업과 관련된 삶의 질, 정부의 의

료인력 운영 측면에서 모두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

다. 따라서 적성과 소질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공을 선택할 때 도구적 수단보다 자기이해

를 통한 진로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42].

본 연구에서는 직업가치관이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Huh[43]의 연구에서

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가치관과 전공만족과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간호대학생

들의 전공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간호 대학생들이 미래 의료인

으로서 생명보호의 업무를 숭고하고 자랑스럽게 여기

며, 전공 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끼고 가치 있는 학문이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의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관 및 전

공만족도는 자기존중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자기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맞춤

형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변수들간의 상관관

계에서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생활을 위해 관련 요인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교

육 과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

업가치관의 정도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간호대 학생의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모두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

공만족도는 전공결정시기(F=4.127, P=.004)에서 조기에

전공을 결정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존중감은 전공 선택동

기에서(F=7.38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직업가치관은 전공 선택동기(F=5.023, P<.001)

와 가족 중 간호사의 유무(F=3.501, P<.001)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

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및 자기존중

감, 직업가치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자를 일 지역의 간호대

학에 한정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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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직업가

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요인의 탐색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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